
중미 의약품 시장확보 교두보 마련
시장개척단 , 500만달러 계약성사 … 보건당국과 협력관계도 구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최준호)가 7월3일부터 14일까지 중미지역 3개국에 파견한 의약품 시장개척단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귀환했다.

이창기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국파마 등 8사 11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은 한국산 의약품의 진출이 아직까지

활발치 못한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해 약 500만달러의

계약실적을 달성했다.

현지의 KOTRA 무역관과 현지국의 수입자협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철저하게 사전 준

비된 결과로 향후 의약품 시장개척단 활동의 지표와 제약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

KOTRA 무역관 및 현지 협력기관은 참가기업의 관련제품 자료를 매체광고 및 C/L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적절한 바이어들을 발굴한 후 종합상담회에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지게 했다.

멕시코는 제약산업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의약품 원료 수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효과를 거뒀으며, 과테말

라는 항암제, 항생제등 완제의약품 판매를 위한 상담이 주로 이뤄진 가운데 인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바이어들까지 상담회에 참가함으로써 성황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정부입찰 참여를 통한 시장진입을 목표로 입찰 에이전트들과 구체적인 상담이 현지 수입자협

회의 주선아래 이뤄져 한국 제약기업의 참여가 전무했던 연간 2억달러의 정부입찰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카리브 연안국가 진출도 추진하게 됐다.

또 각국의 보건부 등록국장 및 의료관계 기관장 등을 초청해 현지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제약산업 및 제품을

홍보하고, 현지진출을 위한 협력을 당부함과 아울러 현지등록관련 세부정보를 입수하는 등 시장개척활동과 더불어

현지 보건당국과의 협력관계를 마련했다. <성영진/화학저널 BioChem 담당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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